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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왜 아빠는 지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야?" 소년 현우가 아빠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. 
 오랜만에 집에 온 아빠와 함께 생활기록부를 쓰던 현우는 아빠의 직업을 채우는 항목 앞에서 고민에 빠
진다. 해고 노동자? 무직? 사회활동가? 노동운동가?

 현우의 아빠는 7년째 결과를 알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. "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왔다
"며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하는 아빠가 때로는 멋지다가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상
황을 꾸역꾸역 버티는 아빠가 답답하기도 하다. 나쁜 사람은 안 잡아가면서 정의로운 일을 한 아빠가 감옥
에 가야 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. 아무런 결과도 없는, 힘든 일을 이어오고 있는 ‘해고 노동
자’ 아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우가 점차 아빠의 인생을 마음으로 끌어안게 되는 감동 드라마 ‘안녕 
히어로’가 오는 7일 개봉한다.

　아빠를 통해 세상을 만나게 된 현우의 가슴 뭉클한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‘안녕 히어로’는 
이제 막 사회의 이면을 알아가고 있는 ‘누군가의 아들, 누군가의 딸’과 꾸역꾸역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‘누
군가의 아빠, 누군가의 엄마’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영화다. 
  한영희 감독은 "해고가 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현우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
것에 포커스를 맞췄다"며 "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 등 현우가 사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나
의 몫이라고 생각했다"고 연출 의도를 밝힌다. 

　‘안녕 히어로’는 선동적 화법으로 옳고 그름을 강요하거나 특정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미화하지 않
는다. 일상적 이야기를 통해 관객 한 사람, 한 사람 각각에 맞는 감동을 선사한다. 
  영화는 ‘정리해고’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무자비한 사회 속
에서 소소한 일상으로 저항하고 있는 ‘우리 모두의 이야기’로 귀결된다. 
  부조리하고 허위적인 사회적 기준 속에서 각자의 삶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두를 ‘영웅’으로 명명하
고, 이런 일상 속 영웅들이 보다 당당하고 끈질기게 살아남기를 바라는 특별한 ‘히어로 영화’다. 

　영화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‘쌍용자동차’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첫 
번째 개봉작이기도 하다. 현재 복직을 원한 해고 노동자 167명 중 37명만이 복직한 상태다. 나머지 130명
의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도 거리에 남아 있다. 


